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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놀멍, 쉬멍, 걸으멍…소를 닮은 섬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다  

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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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밀조밀 들어선 자그마한 집들, 길게 이어진 까만 돌담, 멀어질수록 차츰 색을 달리하는 곱디고

운 해변. 누워있는 소를 닮아서인지 너무도 한가롭고 느긋해 보여 그저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섬이 바로 우도다. 

  

‘섬 속의 섬’ 우도는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에서 동쪽으로 2.8㎞,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포에서 북동

쪽으로 3.8㎞ 해상에 있으며 남북 길이가 4㎞, 동서 길이가 3㎞ 정도로 제주에 딸린 섬 가운데 

단일섬으로는 가장 크다. 

  

▲우도와 설문대할망=우도의 탄생 전설은 제주의 창조신인 설문대할망과 관련이 있다. 



 

그 옛날 우도는 지금처럼 따로 떨어진 섬이 아니었다. 어느 날 외출을 나섰던 설문대할망이 갑자

기 소변이 마려워져 한쪽 발은 오조리의 식산봉에, 다른 한쪽 발은 성산일출봉에 디디고 않아 소

변을 봤다. 그런데 그 소변 줄기가 어찌나 세었던지 육지가 파이며 소변이 강물처럼 흘러가고, 제

주도의 한 조각이 동강이 나서 떨어져 나갔다. 이 조각이 바로 우도이고, 소변으로 깊이 파인 곳

은 바다가 됐다고 한다. 

  

섬에 가기 위해서는 성산포항에서 배를 타면 된다. 10분 정도 시원하게 물살을 가르다 보면 우도

의 천진항에 도착한다. 

  

섬의 첫인상은 자유로움 그 자체다. 천진항에서 시작되는 우도 올레길로 향하는 길손, 섬의 가장 

높은 봉우리인 우도봉부터 정복하려는 성급한 등산객, 스쿠터에 몸을 맡겨 시원한 바람을 즐기는 

연인들. 우도를 만끽하는 방식은 가지각색이다. 

  

선착장에서 순환버스를 타면 처음 섬에 온 사람일지라도 손쉽게 여행을 즐길 수 있다. ‘하늘과 땅

(천진관산·지두청사), 낮과 밤(주간명월·야항어범), 앞과 뒤(전포망도·후해석벽), 동과 서(동안경굴·서

빈백사)가 모두 아름답다’는 우도8경을 버스기사의 뛰어난 입담과 함께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천진항에서 해안도로를 따라 20분 정도 걸으면 새하얀 홍조단괴해빈이 펼쳐진다. 천연기념물 제

438호인 ‘서빈백사’다. 

짙은 에메랄드빛 바다와 백옥처럼 하얀 모래사장이 만들어 내는 풍경은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감탄을 자아낸다. 

  

서빈백사의 신비로움은 자연이 빚은 조화다. 우도와 성산포 사이에 서식하는 김이나 우뭇가사리 

등 홍조류가 석회화되면서 암석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만들어진 ‘홍조단괴’가 강한 조류 등의 영향

으로 떠밀려와 쌓여 수백m의 백사장을 이룬 것이다. 

  



 

       
득셍이코지                        홍조단괴해빈                       소원돌탑 

 

▲득셍이코지=서빈백사를 지나 섬의 또 다른 항구인 하우목동항을 향하면 ‘득셍이코지’를 만나게 

된다. 바다로 툭 튀어나온 ‘곶’인 이곳에는 재미있는 전설이 전해진다. 

과거 종달리에는 목청이 좋기로 유명한 김씨가 살았다. 그는 우도에 볼일이 있어 왔다가 풍랑이 

거세져 돌아가지 못해 하룻밤을 섬에서 보내게 됐다. 그는 자신의 노비인 득셍이가 밭일을 잘 하

고 있는지 궁금해 해안가에 서서 종달리의 밭이 있는 곳을 바라봤다. 

  

그런데 웬걸, 득셍이가 쟁기에 몸을 기대 졸고 있는 것이 아닌가. 화가 난 김씨는 “야 이놈 득셍

아, 일어나 밭 갈아”라고 외쳤고 이에 깜짝 놀란 득셍이가 벌떡 일어나 밭을 갈았다고 한다. 이후 

이곳을 김씨가 득셍이를 불러 깨운 코지라 해 ‘득셍이코지’라고 불렀다. 

  

▲놀멍, 쉬멍, 걸으멍 즐기는 우도=우도의 둘레는 16㎞, 면적은 6㎢ 정도다. 그리 큰 섬은 아니지

만 몇 시간 안에 다 둘러보기는 어렵다.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며 제를 지냈던 ‘돈짓당’과 소원을 빌며 하나 둘씩 쌓아올린 돌이 탑을 이뤄 

길게 이어진 ‘소원기원돌탑길’, 현재 해녀탈의실로 사용되는 영화 인어공주의 촬영장소 건물 등 다

양한 볼거리를 일정이 바쁘다고 지나쳐 버린다면 무척 아쉬운 일이다. 

특히 섬 전경은 물론 성산일출봉과 한라산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우도봉은 우도 여행에서 놓쳐

서는 안 될 필수코스다.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우도. 시간이 허락한다면 스쿠터 타기보다는 걷기를, 오늘의 

마지막 배표보다는 하룻밤의 여유를 선택하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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